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4 No. 3, 207-215, September 2015

ISSN (Print) 1225-8482 | ISSN (Online) 2288-4653 

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3.207

주요어: 부모, 음주, 외상, 경험회피,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Bong, Eun Ju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113 Daehang-ro, Okgwamyeon, Gokseong 516-911, Korea. 
Tel: +82-61-360-5328, Fax: +82-61-360-5331, E-mail: b-e-j@hanmail.net

- 2015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2015.

Received: Aug 5, 2015  |  Revised: Sep 23, 2015  |  Accepted: Sep 2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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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s’ Problem Drinking 
on Problem Drinking of their University Student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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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impact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 problem drinking on problem dr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 children of theses 
par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descriptive survey design. Participants were 250 university 
students from four universities in Gwangju city, Jeollanam-do, Jeollabuk-do, and Gyongsangnam-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March 31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
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It was foun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partially medi-
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problem drinking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Also, it was found 
that experiential avoid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Conclusion: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to de-
crease experiential avoidance,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childhood trauma and parent problem drinking, 
in order to prevent problem drin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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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 외상경험은 특정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험으

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모욕, 지속되는 폭력, 성적학대 등 개인

에게 강한 공포감, 두려움 및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경험을 의미한다[1]. 아동기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과 같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아동기 외상경험은 발

달과정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아동기 외상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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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노출되며, 

흡연이나 음주, 약물사용과 같은 물질남용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면서 점진적으로 중년기 이후에는 신체적 질병의 이환률과 

사망률을 증가한다[2]. 아동기 외상경험의 점진적이고 심각한 

영향중의 하나는 성인으로 성장 후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14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음주를 시작하고 사회적 음주로 즐기기 위해서라

기보다는 대처수단으로 음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3,4], 청

소년기와 성인기에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5-8]. 선행연구[5]에 따르면 아

동학대, 가정폭력, 가족내 알코올중독이나 약물남용,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가족 내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 아동기 외상경

험이 있는 집단이 외상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자나 

알코올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2~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외상경험과 별도로 부모의 문

제음주를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보고하였다[9]. 부모의 음주문제가 있는 

성인자녀들(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은 부

모의 음주문제가 없는 성인자녀들(non-ACOA)에 비해 심

각하게 폭음을 하며,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며,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10].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

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5,11, 

12]. 또한 부모가 알코올남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가정에

서 성장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2~13배 더 많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알코올남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외상을 경험한다[12]. 즉 알코올중독 가정에

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신체적 ․ 정서적 ․ 성적학대나 가정폭력,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을 노출되어 심각한 외상경험에 노출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문제음주와 아

동기외상경험이 관련성이 있지만,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

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보고하였다[5-7,11]. 즉 부모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외상경험과는 별도로 문제음주나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자녀의 문제음주나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훨씬 

증가시켜 세대 간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5].

이러한 아동기 외상경험이나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경험

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한다[13]. 알

코올중독자들은 이러한 아동기 외상경험과 같은 원치 않는 사

적 사건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과

도하게 사용함으로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13]. 국내의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Kim[8]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는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며, 외상경험과 알코올중

독과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14]에서는 문제음주자인 대학생들의 경우 음주를 하

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였고, 경험회피는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변수로, 심리적 

불편감과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

고하였다. 더 나아가 경험회피는 고통스러운 상황, 감정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알코올사용 뿐 아니라 흡연, 폭식, 약물남

용, 성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발생시키

는 핵심기제로 강조되면서[15] 관련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결

국, 경험회피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부

정적인 환경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인지적 대처방식으로 문제

음주나 알코올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장기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피하

거나 통제하고자하는 경험회피 전략을 증가시키고, 경험회피

를 매개로 하여 문제음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

가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음주문제

가 심각해질 수 있는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학생 문

제음주의 발생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 문제음주,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

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아동기 외상경험 및 부모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들



Vol. 24 No. 3, 2015 209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남, 전북, 경남 소재의 4개 대학교에 재

학중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임의 편의표출하였다. 대상

자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1-β) .80, 예측변수 3개를 G* 

Pow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필요한 최소 인원은 77명

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음주문제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음주문제

가 있는 성인자녀들(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

의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최소 인원을 77명으로 

하고, ACOA는 non-ACOA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

인된 선행연구[10]를 근거로, 부모의 음주문제가 없는 성인자

녀들(non-ACOA)의 표본수를 77명의 2배에 해당하는 154명

으로 하여 총 231명을 최소 인원으로 하고, 탈락율 10~20%를 

고려하여 총 2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 중 불성실한 설문 27부를 제외하고 총 25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

아동기 외상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6]

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문항의 도구[17]를 사용

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2점), 보

통이다(3점), 조금 그랬다(4점), 항상 그랬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와 정서적 방임의 5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은 25~125점의 범위로 제시

되며 25~31점은 외상경험이 없거나 최소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며, 41~51점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56~68점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73~125점은 중증에서 극심한 수준의 외상경험을 한 

것으로 분류된다[16]. 선행연구[18]에서는 Bernstein과 Fink 

[16]가 제시한 외상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총점 

41점 이상을 경도 이상의 외상이 있는 외상군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총점 41점 이상을 외상군으로 분

류하였다. Bernstein과 Fink[16]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는 .85~.8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87이었다. 

2)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알코올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집단을 선별하기 위해 Jones[19]가 개발한 알코올중

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를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로 타당화시킨 도구[20]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

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

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부모의 음주

와 관련된 가정불화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음주를 조절하려는 

시도, 알코올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폭력에 노출, 부모를 알코올중독자로 지각하는 경

향,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은 소망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총 30개 문항에 대하여 1문항에 ‘예’로 응답한 경우 1점으

로 채점한다. 본 연구에서는 Jones[19]가 제시하고 국내 연구

[20]에서 재사용한 기준을 따라 CAST-K 총점 6점 이상을 부

모가 문제음주자인 ACOA로 규정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

도 Cronbach’s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4였다

3) 경험회피 척도(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 

AAQ-II)

경험회피 척도(AAQ-II)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척도로 ACT 이론에 기초하여 Hayes 등[21]에 의

해 구성된 AAQ-I을 Bond 등[22]이 단일차원의 척도로 개정

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Lee[2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Hayes 등[21]에 의하면 AAQ-II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는 기존의 AAQ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면서 기존 척도보다 더 간결하여 심리측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구와 치료 장면에서 AAQ-II를 쓰는 것이 더

욱 안전하다고 하였다. AAQ-II는 7점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1, 6, 10은 역환산하여 총 점수 범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Bond 등[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ronbach’s ⍺는 

.83이었고, 국내에서 Lee[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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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형 문제음주척도(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는 

1989년 WHO의 주관하에 세계 6개국의 조사를 거쳐 개발된 

음주척도로서 음주의 빈도와 양, 의존증상, 문제음주 세 가지

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기존의 알코올사용장애와 위험한 음

주 모두를 선별하는 장점이 있고, 소요시간이 짧으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도 검사를 마친바 있는 

AUDIT-K (Korea version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

tion Test)도구[24]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지난 1년 동

안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알코올의존 증상, 음주 관련 문제의 3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8문항은 5점 척도(0~4점), 2문항은 3점 

척도(0점, 2점, 4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40점이다. 문제

음주 정도는 0점~7점이면 정상, 8점~19점이면 상습적 과음자

로 주의가 필요, 20점~24점은 잠재적 알코올중독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요구되고, 2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

적 입원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자로 구분한다. 선행연구[24]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IRB 

NO: 2014-07-020)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

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보조원에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하여, 수업 종료 후 연구보조원이 직

접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

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도중 

연구참여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총 77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

고,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정도는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도의 차이는 t-test, 부모음주

문제,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 문제음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5]의 지침

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1.8%, 

여학생이 48.2%로 남학생의 비율이 많았고, 평균연령은 20.3 

±2.09세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39.9%, 2학년 25.4%, 3학년 

22.6%, 4학년이 12.1%의 순으로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37.3%, 없는 경우가 62.7%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관

적인 경제 상태는 81.9%가 ‘중’으로 답했고, 2.4%가 ‘상’, 

15.7%가 ‘하’라고 인식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의 문제음주, 경험회피, 

문제음주 정도

대상자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는 40점 이하인 비외상집단

이 78.8%, 41점 이상의 외상집단이 21.2%를 나타냈으며, 평

균점수는 35.8±9.48로 나타났다.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는 5

점 이하인 정상집단(non ACOA)이 68.0%, 6점 이상의 부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29 (51.8)
120 (48.2)

Age (year) 20.3±2.09

Grade 1st
2nd
3th
4th

 99 (39.9)
 63 (25.4)
 56 (22.6)
 30 (12.1)

Religion Have
None

 93 (37.3)
156 (62.7)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6 (2.4)
204 (81.9)
 39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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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 of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Variables Categories Score n (%) Range M±SD

Childhood trauma Non trauma group
Trauma group

25~40
≥41

197 (78.8)
 53 (21.2)

25~71 35.8±9.48

Parent problem drinking
(CAST-K)

Non ACOA
ACOA

0~5
≥6

170 (68.0)
 80 (32.0)

 0~26  4.9±6.18

Experiential avoidance 16~64 32.2±8.11

Problem drinking
(AUDIT-K)

Normal
Problem drinker
Potential alcoholics

0~7
8~19
≥20

 84 (33.7)
138 (55.4)
 27 (10.8)

 0~38 10.6±6.42

 

가 문제음주자인 ACOA집단이 32.0%로 나타났으며, 평균점

수는 4.9±6.18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경험회피 정도는 

평균점수는 32.2±8.11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 정도는 7점 

이하인 정상음주자가 33.7%, 8~19점의 상습적인 과음주를 

하는 문제음주자는 55.4%, 20점 이상의 잠재적 알코올중독자

는 10.8%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10.63±6.42로 나타났다

(Table 2).

3. 아동기 외상경험, 부모의 문제음주, 경험회피와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제음주는 아동기 외상경험(r=.21, p=.001), 부

모의 문제음주(r=.32, p<.001), 경험회피(r=.28,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아동기 외상경험은 부모의 문

제음주(r=.37,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경

험회피는 부모의 문제음주(r=.37, p<.001) 및 아동기 외상

경험(r=.49, p<.001)과 강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4.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

험회피의 매개효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25]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와 Sobel test

를 이용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1~0.8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

tion Factor, VIF)는 1.22~1.41으로 10 미만이었으며, 상태지

수는 1.0~11.19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87로 2

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Baron과 Kenny[25]의 매개효과 검증은 3단계의 회귀분석

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식에서 감

소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

개효과가 있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

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

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

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

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 자녀의 문

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

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아동기 외

상경험은 경험회피를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β=.50, p<.001), 2단계에서 아동기 외상경험은 대학생자녀

의 문제음주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β=.21, p<.001), 3단계

에서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험회피를 투입한 결과 대학생 자녀

의 문제음주에 대한 경험회피의 영향력은 유의하면서(β=.24, 

p=.001) 아동기 외상경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β
=.10, p=.173), Sobel test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3.13, p=.001). 따라서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완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21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이은숙 · 봉은주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Trauma, Parent Problem Drinking, Experiential Avoidance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Variables
Parent problem drinking Childhood trauma Experiential avoidance Problem drinking

r (p) r (p) r (p) r (p)

Childhood trauma .37 (＜.001) 1

Experiential avoidance .37 (＜.001)   .49 (＜.001) 1

Problem drinking .32 (＜.001) .21 (.001) .28 (＜.001) 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Predictors β t (p) Adj. R2 F (p)
Sobel test

Z p

1. CT→EA .50   9.02 (＜.001) .25   81.29 (＜.001)

2. CT→PD .21 3.43 (.001) .04 11.79 (.001)

3. Step 1 (EA→PD)
Step 2 (CT→PD)

.24

.10
3.36 (.001)
1.37 (.173)

 
.08

   
  11.80 (＜.001)

 
3.13

 
.001

CT=Childhood trauma, EA=Experiential avoidance, PD=Problem drinking.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between Parent Problem Drinking and University Students' Problem 
Drinking (N=250)

Predictors β t (p) Adj. R2 F (p)
Sobel test

Z p

1. PPD→EA .37   6.28 (＜.001) .13 39.44 (＜.001)

2. PPD→PD .32   5.21 (＜.001) .10 27.16 (＜.001)

3. Step 1 (EA→PD)
Step 2 (PPD→PD)

.19

.24
3.03 (.003)

  3.80 (＜.001)
 

.12
 

18.61 (＜.001)
 

2.71
 

.007

PPD=Parent problem drinking, EA=Experiential avoidance, PD=Problem drinking.

5. 부모 문제음주와 대상자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첫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부모의 문제음주와 경험회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문

제음주는 경험회피를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

며(β=.37, p<.001), 2단계에서 부모의 문제음주는 대학생 자

녀의 문제음주를 정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β=.32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부모의 문제음주와 경험회

피를 함께 투입하였을 때, 부모의 문제음주(β=.24, p<.001)

와 경험회피(β=.19, p=.003) 모두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문제음

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

며, 이는 Sobel test로도 입증되었다(Z=2.71, p=.007). 따라

서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피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고자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는 평균 35.80 

±9.48점(점수범위 25~125)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41점 이

상의 경도 이상의 외상경험이 있는 외상집단이 21.2%를 나타

내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 

등[18]의 연구의 13.4%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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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 자녀는 31.2%로 Yoon[10]의 연구에

서 32.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 수

준은 AUDIT를 기준으로 8점 이상의 문제음주자가 55.4%이

며, 20점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잠재적인 알코올중독자는 10.8 

%로 나타났다. 이는 20~30%의 대학생들은 아동기 외상경험

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생

의 절반 이상이 문제음주자로, 10명 중 1명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생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생은 성인초기로 이동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문제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기 외

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그 발생경로를 밝히고 그에 따른 중재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험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도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고, 경험회피와 부모의 문제음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경험회피와 아동기 외상경험은 강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

험회피, 대학생 문제음주가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일으키는 발생경로에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

상경험과 경험회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문제음주와 아동

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외상경험과 대학생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경험회

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의 경우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기 외상경험 자

체가 문제음주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

므로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신체적 ․ 정서적 ․ 성적학대나 부모의 이

혼이나 폭력,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외상경

험은 부모의 문제음주와는 독립적으로 청소년 음주와 대학생

이나 성인기 이후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5-7]를 지지한 결과이며,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험회피를 완전

매개하여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Kim[8]의 연구

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험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경

험회피를 감소시키는 중재가 매우 중요함을 제시해주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경험회피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는 대학생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회피 전략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문제

음주가 대학생 자녀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8,9]와 일치한 결과이며, 경험회피

가 대학생 문제음주가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고 밝힌 Levin 등[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가 문제

음주자인 경우 대학생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감정, 사고를 

피하고자 경험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의 경우에 문제음주를 예방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부모의 문제음주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

로 부모의 문제음주를 중재하기 위한 가족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경험회피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개입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결국, 아동기 외상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

우에는 경험회피의 사용정도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험

회피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Hayes 등[13]에 따르

면 알코올중독자는 대부분 경험회피자이며, 고통스러운 생

각이나 감정,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고통

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경험

회피는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기능적인 차원

으로써,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이 음주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중

독, 성중독, 폭식, 흡연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13,15,26]. Hayes 등[13]은 경험회피

를 감소시키는 중재방안으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모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각

이나 감정,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acceptance)하고, 알

아차리고(mindfulness), 탈융합(defusion)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행동변화를 지속시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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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수용전념치료(ACT)를 알코

올중독이나 약물중독뿐 아니라 불안장애, 섭식장애, 강박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인 중재로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음주

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기제인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

동기 외상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대학생의 경우

에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

할 수 있도록 중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내 학생생활상담소나 지역사회의 중독

관리센터에서는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문제음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경로인 경험회피와 같은 요인들을 중재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내 관대한 음주문화는 대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방법을 학습하도록 조장하므로 대

학내 음주규정이 필요하며, 대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함께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와 경험회피 정

도가 사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가 문제음주자이거나 아

동기 외상경험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선별하여 수용전념치료

와 같은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간호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에 기여하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음

주를 발생시키는 핵심기제인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밝힘으

로써, 성인기 이후에 알코올중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거

나 치료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회피를 감소시키는 간호중

재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연구측

면에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

적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

주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

문제음주가 대학생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추가로 경험회

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교육 

및 정책의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해

결하기 위한 대학내 정책이나 교육시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학 내 단순한 일

회성의 교육이나 홍보에서 벗어나 경험회피를 감소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전남, 전북, 경남에 소재해 있는 4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부모

의 문제음주를 부모에게 직접조사하지 않았고, 아동기 외상경

험과 경험회피 정도를 현 시점에서 조사하였으므로 대학생들

의 문제음주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였고 발달되었는가를 추

적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관련변수들이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실제로 일으키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아동기, 청소

년기, 대학생에 걸쳐 관련변수를 측정하여 추후 변화를 분석

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힐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음주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이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와 

경험회피와의 관계를 밝히고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들

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경험회피와 대학생의 문

제음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부

모의 문제음주, 아동기 외상경험 및 경험회피와 모두 정적상

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와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기외상경험과 대학생의 문제음주 사이

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

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경험회피 전략의 사용 정도

가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문제

음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의 문제음주와 

함께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 아동기 외상경험 정도를 사정하

는 것이 필요하며, 경험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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